
시편의 묵상 (69편) - 깊은 수렁 속에서 드리는 기도 (시 69:1-6, 30-3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시편 69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시’로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은 것으로 여

겨진다.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비록 현재 자신은 깊은 수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

신하며 담대히 기도했다. 환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자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

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자.

 

1.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

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 '바라본다’는 것은 한 번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

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

게 될 것이다. 기도란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다. 그러므로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

보자.

2.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

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구원에 초첨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한 차원 높은 기도인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갔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 다급한 나머지 나만

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를 품는다. 다급할수록 오히려 어

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이스라엘

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평안히 돌아오는 발판

이 되었다.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잠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아라. 자신만을 위

해 기도하던 전략을 바꾸어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3.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시편 내내 탄식과 고통을 토로하지만, 마침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

아간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고정관념이 깨진다. 기도는 간구가 전부는 

아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깊은 수렁 속에서 찬송을 부

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렁을 빠져나온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탄식’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고, ‘찬송’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다. 비록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에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목장 나눔 문제                                        2025년 6월 둘째주

시편의 묵상 (69편) - 깊은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시 69:1-6, 30-36)

  1. 마음 열기 – 나의 고향을 소개해 보세요.

  

  2. 경배와 찬양 – 찬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1)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

면 이야기해 보세요.

  (2)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혹여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나와 가족 친지 외에 다른 대상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

다면 나누어 보세요. 

    

  (3)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4. 사역 나누기

  (1) 고난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3)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